
터키의 홈 텍스타일 전시회 소재 

터키에서 가장 큰 홈 텍스타일 전시회 ‘EVTEKS’가 지난 5월 19일~21일까

지 사흘동안 이스탄불의 CNR 견본시회장(見本市會場)에서 개최되었다. 

터키는 지금 홈 텍스타일 분야에서, 그동안 잃었던 세계의 점유율을 되찾

고자 착실하게 노력하고 있다. 주요 기업들의 생산 현장에서는 기업의 사장

이 직접 수출확대를 역설하고 있는데, 터키의 홈 텍스타일 산업에 대한 정열

과 자신이 어디서 솟아나오는지 살펴본다. 

 ◎ 동서문명의 융합점에 대한 기백 

아시아의 서쪽 끝과 유럽의 동쪽 끝에 걸쳐 있어, 아시아와 유럽의 문화나 

경제의 접점이 되고 있는 터키의 섬유산업은, 2005년에 WTO가 섬유제품의 

수입할당제도를 철폐한 후로, 값싼 중국 제품에 압박을 계속 받아왔다. 

섬유가 차지하는 터키의 GDP(gross domestic products : 國內總生産) 비율은 

2000년경까지는 10% 수준이었으며, 총공업 생산고 중에서는 40% 수준을 유

지하고 있었으나 2005년에는 GDP 비율은 7.5%, 공업생산고는 19.9%까지 떨

어졌다.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가 자유경쟁이라는 명분으로 세계 

시장 쟁탈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13번째인 EVTEKS는 터키 홈 텍스타일 산업이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유럽 등의 선진 여러 나라에 부가가치성

을 확실히 어필하려는 기백이 가득하였다. 

이 전시회를 후원하는 터키 홈 텍스타일 산업협회는 ‘중국기업이 출품하려



는 것을 거절하였다.’고 말할 만큼 중국에 대한 대항의식을 숨기지 않았으며, 

중국 등 아시아 제품의 공세에 대하여는 ‘생산이 글로벌화할수록, 1주에 40시

간 노동 등의 노동기준이나 폐기물처리에 관한 환경기준 등 국제적 룰을 지

키고 있는지 등이 문제이다.’고 냉정하게 말하고 있다. 

사실, 터키는 홈 텍스타일 분야에 있어 세계에서 세 번째 되는 수출대국이

다. 새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중국에 대하여 대항책을 세우는 데는 종전과 

같은 일만을 하고 있으면 이길 수 있는 가망이 없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규모와 높은 품질로 유명한 ‘하임 텍스타일(Heim textile ; Heim=home)’ 

전시회에서 호평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 왔다. 중국이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시작하였을 때, 터키는 대량생산에서 고품질상품 생산으로 바꾸어나갔다. 그

리고 고품질, 고감도를 좋아하는 또 하나의 시장인 일본을 눈여겨 보고 있었

다. 

현재, 터키의 홈 텍스타일 수출에 있어서 일본의 수입랭킹은 세계 46번째

에 이르고 있다. 

 ◎ 멀고도 가까운 일본시장을 가로 막고 있는 벽 넘을 수 있을까 

‘멀고도 가까운 나라’라는 말은 터키와 일본과의 우호관계를 표현한 말인

데 홈 텍스타일 분야에서는 서로 좋은 관계인가를 살펴본다. 

‘울러 텍스타일 수출 협회’의 발표에 따르면, 터키가 홈 텍스타일을 수출할 

수 있는 실력은 세계에서 네 번째가 된다. 1위는 여기서도 중국이 33%의 셰

어(share)로 독주하고 있으며, 다음은 파키스탄으로 12%, 그 다음은 인도가 

9%이며, 그 다음이 터키로 이어진다. 

터키는 1995년부터 공장을 근대화하면서 섬유, 어패럴의 수출량을 확대해 



왔다. 섬유전체 수출실적은 2003년에 2002년과 비교하여 24.6% 증가하여 150

억달러였고, 2004년에는 176억달러로 계속 증가하였다. 공업제품 수출총액으

로는 급성장으로, 34%를 차지하여 터키 홈 텍스타일 전(EVTEKS)에 활기가 

감도는 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계의 실적은, 일본에서는 실감이 안나서 반응이 적다. 터키측에

서 보면 무역상대국으로서 일본의 위상은 29번째에 불과하며, 홈 텍스타일 

분야만을 보면 46번째로 떨어진다. 

왜 우호국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까지 낮은 실적에 만족하고 있을까? 울

러 텍스타일 수출 협회는 ‘유럽에는 많이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으로의 수출

은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어렵다. 커튼을 예로 들어도, 문화가 서로 다르다

는 것을 느낀다.’고 말하고 있다. 

EVTEKS의 대부분이 유럽시장을 의식하고 있는 ‘컨템퍼러리(contemporary ; 

같은 시대의 사람)’이며, 모던한 기획이 눈에 띈다. 이와는 반대로 터키다운 

전통적인 디자인은 보이지 않았다. 구미로의 수출을 메인으로 추진하고 있는 

터키의 기업조차도, 구미로 나가는 상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본시장의 디

자인에 대한 감성에 당황하고 있다. 

그래도 선진국중에서 수출을 늘려나갈 수 있는 단 하나의 새로운 시장으

로서 일본은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 같다. 확실히 터키는 2005년에 일본으로

의 섬유 의류 제품 수출이 전체의 0.2% 뿐이고, 유럽이 62.5%, 미국이 8.2%

와 비교하면 섬유산업에 관하여는 여전히 먼 나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만

큼 발전의 여지가 남아 있는 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다. 

터키가 홈 텍스타일에 쏟고 있는 정열이 어느정도인가는 먼나라 일본으로



서는 상상도 할 수 없다. 그것은 생산현장을 견학해 보면 증명할 수가 있다. 

 ◎ 녹색의 ‘불사’는 홈 텍스타일 공장지대 

홈 텍스타일 공장이 몰려있는 ‘불사’는 아시아쪽의 ‘말마라’해 연안에 있다. 

불사는 ‘녹색(綠色)의 불사’라고 불릴 정도로 녹지가 많은 지역이다. 해발 

2,543m의 ‘울’ 산 기슭에 있으며 오스만 터키 제국이 최초에 수도로 자리잡

은 장소로 유명하다. 

이 녹색이 우거진 지역에서 유력한 기업의 공장을 견학하였다. 어느 공장

이나, 기본은 최첨단 3m폭 도비직기와 쟈카드직기가 가지런히 잘 설치되어 

있었다. 

‘불카이 텍스타일’은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등 유럽으로 수출이 많은 기

업으로 인테리어 브랜드 ‘다말’을 판매하고 있다. 공장내에서는 ‘보일 커튼

(voil curtain)'이 빠르게 생산되고 있었다. 8시간 교대제로 24시간 풀(full) 조업

하고 있으며, 월산 85만m가 되는 라인(line)을 갖고 있다. 또한 여유직기로 

170대를 갖고 있어 생산능력에는 여유가 있었다. 

‘벨텍스’는 홈 텍스타일 업계에서 손 꼽히는 큰 기업으로, 3대째 되는 젊은 

사장이 기업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 기업은 실(絲)가공부터 차별화하여, 사염, 

제직, 마무리까지 일관생산하고 있다. 이 기업도 수출이 90% 이상을 차지하

고 있다. 디자이너를 25명 확보하고, 매달 개발상품을 추가하고 있다. 

‘에롤 톨킨 텍스타일’은 홀딩 컴퍼니(holding company) 체제를 채용하고 있

으며, 텍스타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직영하는 소매점을 다수 갖고 있기 

때문인지 쇼룸은 인테리어 전문점처럼 제품 샘플이 테이블 코디네이트(table 

coordinate)되고 있었다. 판매구성은 커튼과 베드 커버가 각각 50%씩이며, 월



산 50만m(3m 폭)의 생산능력이 있다. 스위스제의 오토 스크린 날염기는 월

산 150만m 체제로 되어 있다. 

‘엘빈 텍스타일’은 도비, 자카드 직기를 55대 갖고 있다. 디자인은 손으로 

그리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원칙이며, 처음부터 컴퓨터로 작업하지 않고 

있다. 디자인 부문에는 프레지던트를 배치하고 있을 정도로 스탭(staff)의 결

속은 단단하다. 일본과의 최초의 거래는 약 10년전에 오다(小田) 합섬공업의 

오건디(organdy)소재 ‘실스트론’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양(量)에서 질(質)로 터키의 홈 텍스타일 산업은 바뀌고 있다. 터키에서 기

후조건이 가장 부드러운 지역은 150년 전에 견직물과 수직으로 짜는 카펫의 

큰 거점이었다. 현대에서는 홈 텍스타일로 세계에서 손꼽히는 셰어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웅장한 EVTEKS에서 마케팅력 과시 

터키는 홈 텍스타일 분야에서, 세계에서의 셰어를 늘리려고 얼마나 노력하

고 있을까?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불사’에게는 분명히 수출전략으로서 근대

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24시간 조업을 하는 것에서도 그들의 열의를 실감할 

수 있다. 

그러면 터키의 홈 텍스타일이 세계에서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독일의 

‘하임 텍스타일 전(展)’에서 터키기업은 2007년에 212개사가 출품하고 있으며, 

나라별로는 4번째로 많이 출품하고 있다. EVTEKS는 국제적인 전시회이기는 

하지만, 태반의 출품자가 터키기업들이다. 그렇다고 전시장에 이슬람 저택의 

여자들만의 별동(別棟) 하렘(harem)과 같은 장식(裝飾)은 전혀 볼 수 없고, 세

련된 구미식 분위기만이 감돌고 있다. 



이층건물로 다른 기업들을 압도하고 있는 것이 ‘타치(TAC)’이다. ‘콜텍스’는 

‘조루루’재벌의 큰 계열회사로서 홈 텍스타일 브랜드로 출품하고 있다. 

베네통, 시슬리 등이 홈 텍스타일 라이센스를 갖고 있으며 40개국에 판매

하고 있다. ‘저팬 텍스’에도 2006년에 출품하여 유럽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분명히 보여 주었다. 

오리지널 제품에서는 레이저 프린트로 사진을 모티프(motif)로 한 베드 커

버를 전시하는 등 개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마르’는 ‘불사’의 공장을 돌려, 유럽을 의식한 럭셔리한 분위기를 전면

에 내보냈다. 검은 색이나 금, 은 등의 침착하면서도 품위가 있는 색조를 능

숙하게 선택하여 사용함으로써 유행의 모드를 잘 보여주고 있다. 벨벳에 자

카드로 무늬를 넣은 두꺼운 커텐이나 실크 혼방 폴리에스터, 100% 실크 커튼

도 전시하고 있었다. 

동사가 실크에 정성을 쏟는 것은 고급감을 소비자에게 보여주려는 것도 

있지만, ‘불사’가 전통적으로 견직물의 산지임을 활용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소재감을 잘 살리고 있으며, ‘부피를 부풀린 직물’ 등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일본에서는 별로 볼 수 없는, 전부가 ‘스팽글(spangle)’이거나 전부가 비즈

(beeds) 등으로 눈에 띄게 호화스럽다. 크리스탈이 눈부신 부스 안은 상담 공

간이 꽉 차 있는 상태였다. 

EVTEKS에서는 세계에서의 셰어(share)를 염두에 두고, 트렌드를 분석하느

라 정신이 없었다. 테마별로 한 곳에 모아놓은 코너는 별로 볼 수 없었으나, 

전체적으로 터키기업의 마케팅력을 과시하는 것 같이 보였다. 

 



 ◎ 글로벌화된 라이프 스타일로 고급쇼핑센터 번창 

EVTEKS 전시회를 취재하고, 불사의 공장지대를 견학하면서 느낀 것은 터

키의 홈 텍스타일 기업의 대부분이 구미를 비롯한 선진국으로 수출하는데 

정신이 쏠려 있었다는 점이다. 터키제품의 지명도가 일본에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현상에서는, 브랜드 정책 등의 과제가 남아있다. 그래도 유럽으로의 기

획을 보면, ‘질(質)로의 전환’ 노선은 설득력이 있었다. 이들은 어디까지나 유

럽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으며, 터키의 일반가정과는 무관한 상품일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근년에 이스탄불 신시가에는 거대한 쇼핑센터가 연이어 건설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구미나 일본과 비교하여도 손색이 없다. 

터키 최대급 쇼핑센터 ‘제비힐’이란 이름은 보석을 뜻하고 있다. 엷은 터키 

블루(turky blue)의 외관이 눈을 끌며, 건물내에는 영화관이나 유원지가 있고 

지하철로 직접 연결되어 있다. 중앙의 천장이 높은 통풍공간은 이벤트 등으

로 북적거렸다. 

그 중의 인테리어 숍 ‘Tepe Home’에는 일본과 비슷한 모던 리빙(modern 

living)이 많이 진열되어 있었다. 터키가 독특하다고 느낀 것은 지중해다운 원

색과 각종 가구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는 것 정도로, 라이프 스타일에도 글로

벌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었다. 거의 년중(年中) 세일을 개최하고 

있어 피혁제의 응접세트가 40% 할인으로 3,424YTL(약30만엔)에 팔고 있었다. 

한편 ‘카니욘’은 터키에서 최고급품만을 팔고 있는 쇼핑 센터로서 스테이

터스(status ;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고 있다. ‘막스마라’ ‘캘빈클라인’ ‘바리’등의 

브랜드 숍이 많이 들어 있어, 내장(內裝)에도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느껴진다. 



터키의 전통적인 ‘바자(bazaar ; 慈善市, 步廊商店街)’와는 대조적으로, 레스

토랑이나 카페, 영화관이나 유원지 등을 복합화한 쇼핑 센터는 보기에 일본

과 차이가 없는 인상을 받았다. 글로벌화의 물결은 터키의 섬유산업에 타격

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소비행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세계사상, 3개 제국으로서 번영을 자랑하던 터키는 이러한 변화를 의욕적

으로 흡수하고 있는 상태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에는 홈 텍스타일

에서 터키는 역사의 무대 앞에 뛰쳐나갈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을 받았다.♣ 

 


